
제5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·스노보드대
회가 28일과 29일 이틀간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성
황리 열렸다.
전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스키협회가

주관하는 이번 대회에 조봉성 대표를 비롯해 김송
일 전북도 행정부지사, 황인홍 무주군수, 유송열 무
주군의회 의장, 한용성 전북스키협회 회장, 관계자
와 선수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.
조봉성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“무주의 아름다운

자연환경과 훌륭한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전국에 알
리는 것 역시 지역언론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최선
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또한“이번 대회는 선수단의 박진감 넘치는 경쟁
을 유도해 동계스포츠의 뜨거운 열정과 진한 감동
을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축사에서“설원과 태권도의

고장 무주에서 스키·스노보드대회가 개최돼 기쁘
게 생각하며, 스키·스노보드도 타면서 관광도 즐기
면서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황인홍 무주군수는“이번 대회를 통해 반딧불이의

고장 무주가 동계체육발전의 견인 역할을 할 것”이
라며,“선의의 경쟁속에서 부상자 없이 안전하게 대
회 마무리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전북스키협회 한용성 회장은“설상 종목 선수들의

노력 덕분에 전북도 동계체전이 19년 연속 전국 4위
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, 올해 100회 동계체
전에 거는 기대도 크다”고 말했다.
김윤·김서연 학생의 선수대표 선서로 대회 분위

기는 절정에 달했다.
29일 본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속

에 스키부문에서 청소년부 김서연·김윤, 중고등부
유시완, 대학일반부에서는 안재모·김수민이 각각 1

위를 차지했다. 스키부문 VIP는 안재모가 차지했다.
또한 스노보드부문은 청소년부에 김상윤, 대학일

반부에서는 진이정·나규완이 각각 1위를 했다. 나
규완은 스노보드부문 VIP의 영광을 거머쥐었다.
한편 식전행사로 펼쳐진 바리톤 고한승, 소프라노

김민지, 해금 손수향의 공연으로 대회 참가자들의
긴장을 풀어주고 객석 호응도 좋아 대회장은 열기
로 가득했다. /장은성 기자·송효철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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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빛설원을달리다

제5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·스노보드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내빈들과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
하고 있는 모습.

스키 -청소년김서연·김윤, 중고등유시완

대학일반안재모·김수민각각 1위차지

스노보드 -청소년부김상윤

대학일반진이정·나규완우승

수상의영광

‘개회식
현장속으로


